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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하는 부자들에 대한 저 주 를  비유라는 그 림언어로 뚜렷이 표시한 

셈이다. 이에 덧붙여 주목할 것 은  마태오의 결미 (예 복 을  입지 않은 

자 들 을  내쫓는 것 )가  루 가 에 는  없다는 사 실이다. 마태오의 결미는 

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 아니라 나중에 초 청 한  사람들에 대 한  초청자 

의 뜻을 불투명 하게 한 데 반 하 여 ，루 가 는  가난하고 병 들 고  소경 된 

자들의 초청이 어떠한 다른 조건에 의해서도 무효화될 수  없다는 뚜 

렷한 의지를 그 대 로  보존하고 있다.

2. 루가복음서의 청중

위의 관찰에서 이미 청중이 누 구인가는 판명되었다. 그들은 바로 

가진 자 들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을 묻 는  것은 가난에 대한 역 

사적 사회조건을 밝힘으로써 청중의 성 격 을 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. 

그리고 여기에서는 특히 루가의 삶의 자리로서의 역사적 조건들을 

물음으로써 가난의 성 격 과  가진 자들의 현실을 밝혀보려는 것이다.

“가난한 자는 복이 있 다 … … ”는  말로 시 작 되 는  ‘ 들의 설 교 ’는  일 

차적으로 가난한 자를 향한 약속과 선포임에 틀림없다.회 또  “너희 

는  무 엇 을 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라 ”(12, 22〜 34)는  말 

씀 도  일차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주 는  약속과 위로였음에 

틀 림 없 다 . 그 러 나  이러한 예들에서 보 는  대로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

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. 그 러 나  가난은 구약에서 

부터 신약까지 하나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. 이 말은 성 서 는  ‘가 난 ’이 38

38) 정양모는 그의 학위논문 “Die Adressaten der Heilsbotschaft Jesu” 

(1970) 에서 예수의 복음의 대상을 분석하는 중에 일차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

설득력있게 논술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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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대전제하에서 형 성 되 었 다 는 것 이 다 .

신약성서에서는 가난의 문 제 가  특수한 성 격 을  띠게 된 다 . 팔레스 

틴은 로마와 헤로데왕과, 예루살렘을 중 심 으 로  한  유 다  지도층에 의 

해서 이 중 ，삼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. 그로 인해 유 다  민족은 

소수의 가진 자 와  대다수의 가난한 자 로  계층화되어버렸다. 이런 상 

황 아래서 이주현상이 극 심했다. 에쎄네파나 젤롯당이 그런 구체적 

인 예이다. 저 들 은  정치적 이유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자기 고향을 버 

릴 수밖에 없었다. 그리고 집권자에 의해 강제로 이민을 당하는 경우 

도 허 다 했 다 ， 정치적 이유로 노예로 팔린 자 들 ， 전재산을 몰수당 

한 자 들 ，추방된 자들이 무수하게 많았다.

이러한 정치적 상황하에서 가난한 계층이 증가일로에 있었으며， 

로마제국이나 그의 하수인인 헤로데왕은 폭력적 통 치 로  그들의 불만 

을  해소시킬 수  없었기 때문에 수차에 걸친 감면 • 감세 조치를 취할 

수밖에 없었다. 헤로데대왕 시대에 두  차 례 에 ，그의 사후 그리고 아 

우구스투스가 사마리아 지방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감세 조치를 취 

했다는 등이 그런 예이다.

예수의 주변에는 바 로  이러한 가난한 계층들이 모 두  몰 려 들 었 고 ， 

예수운동의 주역들도 주로 이같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. 그러므로 

예수는 가난한 자 들  속에 살았으며 , 예수운동도 가난한 자의 에토스 

(ethos) 에 의 한  것이라는 판단은 자명적 이 다 . 따라서 위에 열거한

~ 39) 가령 헤로데는 세바스터 (A비  15-216)，바 바 에 , 3-26 ； Ant., 15- 

296), 햇시온(An<., 15 -  294)을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다.

40) 헤로데에 의해 (A신., 16-1 ； Bell., 1-154), 폼페이우스에 의해 (A신., 

14-71), 라비니우스에 의해(公쌔., 1-163), 카시우스에 의해 (Se«., 

1-140) 그러한 일들이 행해졌다. 유다전쟁 때 노예시장이 성했다는 기록이 

많은데 그 예를 A신” 3-304f„ 542, 6-418ff. 7 -  208 등에서 볼 수 있다. 로 

마의 식민지정책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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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난한 자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예수시대에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

데 별 무 리 가  없다.

그런데 루 가 는  그  시대적 상황이 달랐다. 유다전쟁으로 인해 팔레 

스틴은 사실상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가난한 땅이 되었 

다 . 수없는 유다인들은 전 쟁 으 로  인해 모든 재산을 잃었고，로마제국 

은  반로마전쟁을 일으켰던 유다인에 대한 근본적인 응징으로 팔레스 

틴에서 유다인을 추방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집 , 고 향 ，땅을 잃고 

이방에서 거 지 가  되어 배회하는 수많은 군중이 생겼다. 이와 같은 과 

정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가난한 무 리 가  되었기 때문에 가 

난은 실존적 인 문제로서 그  중요성 이 가중되었다.

게다가 루가시대에는 또  다른 시대적 조건이 가난의 문제를 더욱 

심화시켰다. 루가시대의 가난의 문 제 와  결부된 사회적 조건들의 특 

성 을  다음 세 가지로 성격화할 수 있다.

첫 째 ，유 다  그리스도인들이 헬레니즘 영역에 이주함으로써 예수 

전통에 새 로 운  해석이 필요하게 되 었 다 .41> 헬레니즘 영역에는 금욕 

주의를 표방하는 철학파들에 의해서 가난 자체를 찬양하는 풍조가 

있었는가 하 면 ，42) ‘가진 자 는  가진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 

로 ’ 살아감으로써 가난한 자에 대한 무런 윤리 • 사회적 책임을 느 

끼지 않는 풍조가 지배적이었다. 이것은 팔레스틴 전통과는 아주 다 

른  것이다. 구약에서 특별히 이른바 모세의 법전은 가난한 자 를  위한 

법이라고 할 만큼 가난에 대한 입장이 뚜 렷 하 며 ，제도화된 유다교에 

서 도  경건의 훈련항목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중시했

_ i r ) 큄멜(及wtoto행., S. 94)은 루가의 저술장소에 대해 “팔레스틴 밖에서 서술 

한 것만은 확실하다”고 한다.

42) 견유학파와의 관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L. Schotroff，Jesus in  Nazareth, 

Hoffnung der Armen, 1981，S. 108 이 하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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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. 그러므로 팔레스틴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윤리적 명령이 결 

코 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던 반면어1, 헬레니즘 영역에서는 이러한 윤 

리적 명령이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었다.

둘 째 ，헬레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

은  대부분 가정과 소유를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중에는 

부자들도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 든  것을 버 리 라 든 지 ，모 

든 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 라 는  극단적인 말씀들을 어떻게 전 

하는가 하는 것이 큰 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.43)

셋 째 ，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다. 유  

다인들에 의한 박해도 있었지만 로마제국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는 

데 ，주 로  황제 숭배에 대한 거 부 가  표면적인 원인이었다. 이 박해는 

그리스도인들의 모 든  소유를 박탈함으로써 새로운 가난한 자들을 산 

출하기도 했지만,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재산을 위시하여 모든 것 

을  버리는 결단을 하도록 강요했다. 이른바 예수와 가난의 에토스는 

이같은 역사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전승될 수밖에 없었다.

특히 루 가에서는 가난한 자 와  가진 자의 적대적 관 계 ，그리고 가진 

자들의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멸 시 가  가장 절실한 당면문 

제였다. 루가의 편집작업을 관찰하면 이러한 시 대 적 ，사회적 조건들 

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 수  있다. 가난한 자를 잃은 자  또 는  적 

은  자들로 집요하게 부각시킨 것은 바 로  그들에게 무관심하 거 나  경 

멸하는 현장이 있었음을 말해준다. 앞장에서 예거한 그의 특수자료 

들 은  물 론  탕자의 비유를 위시하여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등이 

그러한 입장을 반영해주고 있다.

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예수의 관계에

43) 슈미탈즈(op. c法 )는  이런 견지에 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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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루가의 서 술 이 다 . 루가복음 에 는 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를 

초청해서 식 탁 을  같이했다는 보 도 (7, 36 • 11, 37 • 14, 1 )가  자 주  나 

온 다 . 이러한 장면은 루 가에게만 있지만，이것으로 예수와 바리사이 

파 사람들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무 의 미 하 다 .44> 여기에서 우리는 

예수가 겨 냥 하 고 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한다.

가령 예수에게 기름을 부 은  여 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 자 . 루가는 이 

이야기의 현장을 바리사이파의 집으로 설 정 한 다 .44 45) 46 그런데 이 이야 

기의 목 적 은  바로 예수가 저들이 배격하는 ‘죄 인 ’의 편에 서 있다는 

사실을 뚜렷하게 함으로써 예수를 초 청 한  그들이 예수를 참으로 대 

접 한  것이 아니라, 예수를 진정으로 대접한 자는 바 로  저들이 멸시한 

죄인임을 밝히는 데에 있다.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바 로  이 바리사이 

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겨 냥한 것이 다.

정결법을 들어서 예수를 비난하는 마르코자료에 대해서도 루가는 

그  장소를 예수를 초 청 한  바리사이파의 집으로 설 정 하 여 정 결 법 을  

지킬 수  없는 민중을 멸시하는 저들의 위선을 폭 로 하 며 ，“속에 있는 

것으로 남 을  구 제 하 라 ”(11，41)는  말을 삽입함으로써 그 러 한  민중을 

멸시하고 경원하는 계층을 청중으로 삼는다.

또 ，수종병 환자를 고치는 현 장 (14, 1~ 6)도  바리사이파 사람의 

집으로 설 정 한  것 도  위 와  같은 목적에서이다. 루 가 는  이 이야기에서

44) 보른캄(Jesus von  N a z a r e th , 1956, S. 88)은 마태오복음에서 예수가 바리사 

이파와 충돌한 보도가 자주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적대관계라고 생각하지 

말라는 경 고로 루가에 서 바리사이 파들이 예 수를 초대 한 예 들을 든다.

45) 7, 36(마르 14, 3 이하，마태 25, 6 이하，요한 12, 1 이하의 비 교 ). 마르코와 

마태오는 베다니 문둥병자 집 이요，요한은 ‘ 베 다니 ’만을 함께 전제한다.

46) 마르코복음 7장 이하의 정결법 논쟁이 루가에서 생략된 대신 11장 37절 이하 

에 다른 형태로 전승됐다. 마르코나 마태오는 바리사이파들을 비판한 데 대해 

서 루가에는 바리사이파 집이 그 장소로 되어 있다(11，3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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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바리사이파의 초 청 을  결부시켜서 “네 가  점심이나 만찬을 차렸을 

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불러오지 마 라 . 그들이 또 

너를 초대하여 도 로  갚을까 염려된다. 그 러 므 로  잔치를 베풀 때에는 

가난한 사람들과 절름발이들과 맹인들을 청 하 라 ”(14, 12 이 하 )라 는  

지시를 덧붙임으로써 바 리사이파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으로 삼는다.

이와 마찬가지로 루 가 는  가 난 한  사 람 들 을  위시한 민중을 중심으로 

초청하는 만찬의 비유를 바리사이파의 집에서 예 수 가  한  말로 서 술  

한다.47) 이 이야기에서도 바리사이과는 민중을 멸시하면서 상좌에 

앉기를 좋 아 하 며 ，대접받기 좋 아 하 는  사람의 전형으로 단정하는데 

(14, 7), 다른 데에서 저들을 특히 “돈 을  좋아하고 상좌에 앉기를 좋 

아 하 는 ”(16, 15) 사람들로 단정한 것 과  일맥상통하는 것이다.

‘들의 설 교 ’에서 가난한 자 를  굶주리고 우 는  자 와  평행시킨 것은 

그  가난의 동 기 가  정치적 내지 사회적 박해에 있다고 볼  수  있다. 그 

러나 루가는 이에 새로운 요 소 를  가미하고 있다. 그 것 은  “사람들이 

너희를 미워하고 또 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 

우면 너회는 복이 있 다 ”(6, 22)는  구 절 이 다 .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

가난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 한  가난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수  

난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.

한편 이 선 언 (6, 2 2 )만을 떼어내서 보게 되면 그  선 언 을  듣 는  청 

중 은  가난한 자 가  되 지 만 ，루 가 는  부유한 자들에 대한 신 랄 한  비판을 

이 선언과 평행시킴으로써 결국 이 선언의 청중을 부유한 자들로 바  

꾸어놓고 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약속 내지 위로의 말씀이었던 

것이 경고의 말씀으로 바 뀐 다 . 이 경고는 물 론  정치 또 는  사회적 이

^ 7 )  14장 1~6절，7~11절, 12-14절 그리고 15절 이하로 나뉘나 14장 1절에서 

바리사이파 집에서 연속적으로 한 얘기처럼 편집되어 있다(마태오는 전혀 다 

르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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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로 인해 가난에 우 는  자들에 대해서 전혀 무 관 심 한  채 ，자기가 소  

유한 것에서 자족하는 가진 자들을 향한 것이다.

제자들이 되 는  조건을 말하는 14장  25〜 32절의 구 성 에서도 이러 

한 루가의 입장을 읽을 수  있다. 이 단락은 루 가 가  Q자 료 와  마르코 

자료를 결합시킨 것 인 데 ，그의 편집구에 의해 고유한 성 격 을  갖는다. 

마르코복음에는 “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 

자가를 지 고  따 르 라 ”(마 르  8, 34)로  되어 있 고 ，마 태 오 복 음 (10, 37~ 

38/이 에 는  “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

합당하지 않고 나 보 다 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 

하지 않다. 또  자기 십자가를 지 고  나 를 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 

당하지 않 다 ”로  되어 있다. 이것은 본래 위기 앞에 선 제자들에게 준 

말이었을 것이다. 그리고 마르코나 마태오는 자신들의 복음서에 이 

말을 기록하면서 박해로 인해 모 든  것 을  잃어버린 자 를  안중에 두었 

을  수도 있 으 며 ，또 는  그 들 과  그들의 청중들은 이 말씀을 박해 앞에 

서 모 든  것 을  버릴 것을 각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수 도  있다. 

그런데 루 가 는  이 두  가지 자료를 결합하면서 “이와 같이 너희 중에 

누구든지 자기 소 유 를  다 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 없 다 ”(14, 

33)는  단호한 말을 첨가함으로써 그  청중을 바꾸어놓고 있다. 이때 

청중은 바 로  가진 자들이다. 저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해로 가난 

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아가서 저들을 멸시하는 자들 

이다. 그리고 이 말은 망대를 세우거나 전쟁을 도모할 때는 전략이 

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뒤이어 “이와 같이 ”(〇 끄to)s 〇 &〇 로  연결시 

킴으로써 그  전략의 핵심이 소유를 다  포 기 하 는  것임을 말한다.

부 자  청년 이야기에서 마르코는 그  청년이 나간 다 음 (10, 22)，예 

수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“부 자 가 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 

가 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더 쉽 다 ” (10, 25)는  말을 하도록 한 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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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해 , 루가에서는 예수가 직접 부자에게 이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 

다 (18, 25 ). 그리고 그  말에 대한 설 명 을  듣 는  청중들을 마태오처럼 

제자로 제한하지 않고 듣 는  자 들 (〇 i iK〇wavT& )이라고 하 여 ，이 부 

자  청 년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그  청중으로 만들고 있다.

“무엇을 먹 을 까 ，무 엇 을  입을까 염려하지 마 라 ” (12 , 2 2 - 3 4 / Q) 

는  말씀의 청중은 누 구 일 까 ? 그 것 은  그 날  그 날  아무런 생활보장 없 

이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이다. 그런데 루가는 그것에 

다 “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하라. 너희는 자신을 위 

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 머 니 를  준비하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 

물 을  쌓아두라.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 다 ” (12, 3 3 )를  첨 

가하고 있다. 이로써 그  전체 말씀은 소 유 를  삶의 보장으로 알고 그 

것에 철저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웃의 가 난 과  고 통 을  보고도 자기 

의 것을 나누어주지 못 하 는  부자들을 그  대상으로 삼 는 다 . 따라서 이 

말씀은 마태오와는 달리 하느님이 삶을 보장해주시기 때문에 아무 

염려 말고 대담하게 그  재 산 을  나누어주라는 말씀이 된다.

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소유를 팔아 구 제 하 는  일이 곧바로 자 

신 을 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 비 하 고 ，하늘에다 없어지지 

않는 재물을 쌓는 일이라고 한  것 은  중 요 하 다 . 자신을 위해서 낡아지 

지 않는 주머니를 준비하는 것 ，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는 

것이 ‘구원의 상태 ’를  의 미 한 다 면 ，가 난 한  자 를  위해서 자기의 재산 

을 내놓는 것이 구원으로의 구체적 결단이며,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 

은  바로 가난한 자 들  자 신이라는 말이 된 다 . 바꾸어 말하면 가난한 

자들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자신을 차단하는 

것과 같다는 것이다.

끝으로 이미 언급되었지만 루 가 가  가진 자를 청중으로 삼 았 다 면 ， 

교회내의 가진 자 를  겨냥한 것 인 가 ，아니면 일반화한 것인가라는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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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이 남는다.

서구의 성 서 학자들은 대부분 루가는 이미 제도화된 교회내의 부자 

와  가난한 자 를  말하고 있다고 보 는 데 ，그 러 한 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 

는 다 .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의 (헬 레 니 즘  영역 ) 빈부의 격차로 인 

한  긴장을 구 체적으로 고린토교회에서 볼  수  있으며，그  현상은 고린 

토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헬레니즘 영역의 교회 전반에서 볼  수  있는 

현상이었을 것 이 다 . 우 리 는  고린토전서에서 고린토교회의 약간의 가  

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외시 내지 멸시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

일으켰다는 사실을 엿볼 수  있 다 ^  루 가 는  이런 상태를 보 고  일차적 

으로 교회내의 문제로서 교회내의 가진 자들을 청중으로 삼았을 수  

있다. 그 러 나  그 가  반드시 교회내의 문 제 로  국 한 시켰다고 주장할 수  

있는 근 거 는  전혀 없다.

데겐하 르 트  (H.J. Degenhardt) 도  루가복음의 가난한 자에 관한 

편집사적 연 구 491에서는 다른 서 구 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내의 것 

으로 이해했다. 그런데 그 는  루 가 가  겨냥한 대상은 교회의 지도층 

(교 역 자 ，쇼 :산 대 “ 라 녜 었 다 는  결론을 내 린 다 . 그 가  집중적으로 분 

석한 것은 재 산  포기의 명 령 인 데  그 는  이 명령이 제 자 들 (씨 (% T。) 

에게 내려졌다고 보 고 ，그  제자들이 바 로  사도들이라고 한 다 . 그 러 나  

루가는  제자들을 사도들에게 국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일반에게 

도  적용하고 있 다 ， 루 가 가 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일반 사이를 넘나 

드 는  몇 가지 예를 보자.

* 4 8 ) 고전 1, 26-31 참조.

49) H. J. Degenhardt, “Lukas-Evangelist der Armen Besitz und Bes- 

itzverricht in den Lukarischen Schriften,” in : E in e  A r a d itio n s-u n d  

M ed a k tio n s  g e sc h ic h tlic h e  U n tersu ch u n g , Stuttgart, 1965( 이 책을 구하지 

못해서 슈미탈즈의 위 논문에서 재인용한다).

50) W. Schmithals, o p . c i t ”  S. 15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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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가 제자 됨의 조건을 말할 때 마르코에는 무리 ( ’切 AoS) 와 제 

자들(써(的T。) 에게 한  것 으 로  되어 있 고 (8, 34)，마태오는 제자들에 

게만 국 한 시 켰 다 (16，24). 그런데 루 가 는  많은 무리 ( 〇 ;心« 7i〇AA〇 z)-S. 

대치시키고 위에서 이미 본  대 로  재산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

수  없다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그  대상을 일반화시킨다.

또  마르코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으로 

되어 있 다 (4, 10). 그런데 루 가 는  열매 맺는 씨 를  설명할 때 “좋은 

마음으로 (ev Kixpdid KafSj) 말씀들을 지 키 며 , 인내로 열매를 맺는 

자 ’라고 함으로써 그  대상을 사 도 (제 자 )에 게  국한시키지 않 는 다 (8, 

15).

또  루가에서 탐욕을 배제하라는 경 고 (12, 15)，새 나라에 들어가는 

데 재산이 장애물이 된다는 말 (14, 15 이 하 〉, 세 상  걱정으로 마음을 

둔하게 하지 말 라 (21，34)는  말은 제자들에게보다는 부유층 일반에 

게 해당된다.

그리고 무엇보다도 ‘들의 설 교 ’에서 루 가 가  청중을 제자들이 아니 

라  “많은 제자들의 무리 ”( ’5%ilos noXAwv 라는 특수한 표현

을  쓴 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을 교 회 내 로 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화하려 

는  구체적인 흔적이라고 보 아 야  할 것이다.

따라서 그 가  빈부의 문제에 집중한 계기는 당시의 교회에서 야기 

된 문제였다고 할 가능성도 있으나, 그 는  그것에 머물지 않고 시 야를 

그  시대의 전체적 문제로 확대시켰다고 보 는  것이 타 당하다. 이와 관 

련하여 재산 포 기 를  사도들에게 국 한 했 다 고  주장하는 것 은  루가시대 

에는 별 의 미 가  없다.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미 모든 재 산 을  포기했다 

는 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 문 이 다 .51)

51) L. Schottroff，o p . c i t”  S. 116.


